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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사용 배포 2024. 1. 5.(금)

[2024년 보건복지부 정책 돋보기]

재산·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 확 줄인다
-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 -

-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폐지 -
- 333만 세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 최대 월 10만 1천 원 인하 -

<요약본>

  당·정이 1월 5일 발표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

선방안」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

천 원 인하되고, 연간 9,831억 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 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당·정은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로 하였으며,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

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9만 

2천 원→6만 8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으며,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

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정은 앞으로도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 지속 

개편하여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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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5일(금) 당·정 협의를 통해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되고, 최대 인하액은 

월 10만 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33만 세대 = 재산 인하 세대(330만 세대) + 자동차 인하 세대(9.6만 세대) - 중복세대(6.6만 세대)

 ➊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재산 기본공제 5천만 원 → 1억 원)

  현재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이하 재산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기본공제(5천만 원)를 제한 금액을 기준으

로 부과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4) 

 재산보험료 = [재산세 과세표준* - 기본공제(5천만 원) - 주택부채공제(최대 5천만 원)]를 

등급별로 환산한 점수(총 60등급) × 점수당 금액(208.4원)

    * 재산세 과세표준 = 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비율(지방세법 시행령, 43%~70%) 

예) 시가: 5억 원 → 공시지가: 3.5억 원 → 재산과표: 1.6억 → 5천만 원 공제시: 1.1억 원,

재산보험료(96,906원) = 465점(재산보험료 부과점수, 19등급) × 208.4원(점수당 금액) 

  재산보험료는 소득 파악의 어려움 때문에 1982년 도입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지역가입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직장에서 은퇴한 경우 소득이 줄었음에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 등에 대한 재산

보험료로 인해 보험료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당·정은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9만 2천 원→6만 8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산금액이 적은 세대의 재산보험료 인하 폭이 상대

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부 세대는 재산보험료 인하 폭이 월 5만 

6천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 ’23.2월 지역가입자 872만 세대 기준 시뮬레이션 결과임

  ** 재산과표 1억 원(시가 2.4억 원) 보유시 월 재산보험료 55,849원 → 0원(△55,84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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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➋ 자동차 보험료 폐지 

  현재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이하 자동차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차량의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라 부과된다. 다만, 영업용 

차량, 장애인 보유 차량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차량가액 = 취득가액 × 차량 경과 연수를 고려한 잔존가치 비율(복지부 고시)

 자동차보험료 = [부과 대상 차량의 배기량 및 사용연수]을 고려한  

등급별로 환산한 점수(총 7등급) × 점수당 금액(208.4원)

예) 그랜저(’22년, 2497cc, 차량가액 4천만 원) → 155점(5등급) × 208.4원 = 월 32,302원

카니발(’23년, 3470cc, 차량가액 6천만 원) → 217점(7등급) × 208.4원 = 월 45,223원

  자동차보험료는 1989년 도입되었으나 최근 소득파악이 개선되었고, 생활

수준 및 국민정서의 변화 등과 함께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여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당·정은 이와 같은 지적에 공감하여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

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세대는 인하 폭이 4만 5천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 예) 카니발(’23년, 3470cc, 차량가액 6천만 원) 보유 세대 월보험료 45,223원 → 0원

  이번 재산과 자동차보험료 부과 비중 축소를 통해 연간 9831억 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되며,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조달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건강보험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

방안은 보험료 부과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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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은 앞으로도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 지속 개편하여 건강보험 부과체

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건강보험정책국 책임자 과  장 손호준 (044-202-2710)

보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안정습 (044-202-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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